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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시 모집의 지원 판도를 바꾼 것은 단연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습니다. 대입 공정

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권 대학에서 교과 전형이 신설·확대되며 수시 지원 패턴에 변

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긴 했지만, 그 영향력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대부분의 교과 전

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죠. 수능에 대한 기대감이 교과 전형 경쟁

률의 급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교과보다 수능에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서 

주로 공략했던 전형이 논술 전형이었다면, 이제는 교과 전형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모

양새입니다. 

수능 체제가 바뀌면서 불리함을 안게 될 것으로 우려한 인문 계열 지원 학생들은 수시

에서 최대한 합격하기 위해 수시 모집에 적극 지원했고, 자연 계열 지원 학생들은 최저 

기준 충족에 대한 기대감으로 역시 소신 지원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이 어느 때보다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주된 기준선이 

되면서 정시 모집까지 남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 정시 합격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수시 경쟁률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을 현장 교사들과 함께 점검

해봤습니다. 

진행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도움말 김형길 교사(부산 예문여자고등학교)·안성환 교사(서울 대진고등학교)·오창욱 교사(광주 대동고등학교)
정제원 교사(서울 숭의여자고등학교)·조만기 교사(경기 판곡고등학교)
진수환 교사(강원 강릉명륜고등학교)·허준일 교사(대구 경신고등학교) 

수시 합격선・정시에
미칠 파장은?

교과 전형 경쟁률 급상승



Weekly  Education  Magazine18

인원도 줄지 않았다. 이는 예년과 다른 지원 인원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수도권 대학의 교과 전형 지원 인

원을 2021학년과 비교해보면 4만7천여 명이 늘었다. 

종합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교과 성적대가 예년과 

비슷하다고 추정한다면 이 인원은 종합 전형의 등급

대에 비해 낮을 가능성도 있다. 올해 신설·확대된 교

과 전형의 특징 중 하나는 대체로 수능 최저 학력 기

준이 적용된다는 점인데, 이로 인한 합격선 하락을 예

상해 지원자가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는 지

역 거점 국립대의 경우 교과 전형의 합격선이 종합 전

형보다 더 낮게 형성되는 반면 수도권 대학은 교과 전

형의 합격선이 더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확연했지만, 

올해는 수도권 대학에서도 교과 전형의 최종 합격선

이 종합 전형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올 수시 결과가 2023~2025학년까지 수시 지원에 

REVIEW  1
대입 지형 변화로 

수시 경쟁률 전반적 상승 

Q
 2022 수시 모집 경쟁률에서 

 대학별 전형과 모집 인원 

 변화에 따라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을 짚어본다면? 

표_ 2022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인원 및 경쟁률

대학 전형
2022학년 2021학년

비고(명)
모집 인원(명) 지원 인원(명) 경쟁률 모집 인원(명) 지원 인원(명) 경쟁률

연세대 추천형 523 2,476 4.73 523 4,612 8.82 -2,136

고려대 학교 추천 860 9,540 11.09 1,183 7,520 6.36 2,020

서강대 고교장 추천 172 2,276 13.23 2,276

성균관대 학교장 추천 361 4,864 13.47 4,864

한양대 학생부 교과 330 2,671 8.09 297 1,911 6.43 760

이화여대 고교 추천 400 1,794 4.49 370 1,443 3.90 351

중앙대 지역 균형 416 6,155 14.80 327 3,261 9.97 2,894

경희대 고교 연계 555 5,803 10.46 750 3,888 5.18 1,915

한국외대 학교장 추천 198 2,910 14.70 170 1,506 8.86 1,404

서울시립대 지역 균형 198 3,515 17.75 193 1,811 9.38 1,704

건국대 KU 지역 균형 340 9,051 26.62 445 3,662 8.23 5,389

동국대 학교장 추천 409 6,941 16.97 390 3,747 9.61 3,194

홍익대 학교장 추천 244 2,776 11.38 383 3,501 9.14 -725

숙명여대 지역 균형 246 2,197 8.93 244 1,488 6.10 709

국민대 교과 성적 410 5,371 13.1 463 3,509 7.58 1,862

숭실대 학생부 우수 474 6,793 14.33 479 3,384 7.06 3,409

세종대 학생부 우수 401 4,624 11.53 402 2,353 5.85 2,271

광운대 지역 균형 202 1,789 8.86 151 1,275 8.44 514

명지대
학교장 추천 306 1,725 5.64 241 3,072 12.75 -1,347

교과 면접 290 2,854 9.84 409 4,387 10.73 -1,533

상명대 고교 추천 367 4,860 13.24 264 1,497 5.67 3,363

서울과학기술대 고교 추천 433 3,865 8.93 409 1,794 4.39 2,071

인하대 지역 추천 404 4,057 10.04 623 5,171 8.30 -1114

아주대 고교 추천 235 3,283 13.97 259 1,609 6.21 1,674

단국대 지역 균형 261 3,239 12.41 275 2,096 7.62 1,143

가천대 
학생부 우수 412 6,554 15.91 442 6,608 14.95 -54

지역 균형 356 3,486 9.79 3,486

경기대 교과 성적 325 5,076 15.62 659 3,761 5.71 1,315

경기대 학교장 추천 316 3,810 12.06 3,810

한양대(ERICA) 지역 균형 313 3,246 10.37 313 1,677 5.36 1,569

합계 10,757 127,601 11.86 10,644 80,543 7.55 47,058

조만기 교사(경기 판곡고)  수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인원이 늘면서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다. 통

상 교과 전형의 지원 인원이 증가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 인원이 줄어야 하는데, 종합 전형의 지원 



조만기 교사  의대와 약대 등 최저 기준이 높은 곳의 

지원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저 기준이 없는 한양대 의

예과는 전년 대비 경쟁률이 떨어졌을 정도로 자연 계

열 지원 학생들은 올 수능에서 최저 기준 충족에 대한 

기대감이 유독 높은 상황이다. 고려대의 경우 높은 최

저 기준에 따른 교과 합격선 하락을 예상하고 지원자

들이 몰려 경쟁률이 높게 나왔다. 반면 교과 전형 중 

최저 기준이 없는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전

년에 비해 올해 지원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

도 확인됐다. 역시 최저 기준이 없는 이화여대 고교 

추천,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도 전년에 비해 지원 

인원이 늘었는데, 이들 대학은 최저 기준의 영향력보

다는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지난해 입시 결과가 하락

하면서 지원자들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정제원 교사(서울 숭의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다는 기대

감이 팽배했다. 고려대 학업 우수형 전형과 연세대 활

동 우수형·국제형 전형 등은 수능 최저 기준이 오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환 교사(서울 대진고)  수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교과 전형 쏠림이 극명하게 나

타났다. 상대적으로 교과 전형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

합 전형만 집중적으로 준비해온 학생들의 서류 경쟁

이 더 강화될 대학들도 있을 것으로 본다. 상위권 학

생들의 종합 전형 지원 인원이 줄지 않은 데는 교과 

전형으로 빠져나갈 학생들을 고려해 서류 경쟁력이 

다소 떨어져도 지원한 경우가 뒷받침했을 수 있다. 이 

그룹의 지원 대비 합격률이 떨어져 자연 계열 학생들

은 정시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진수환 교사(강원 강릉명륜고)  주요 대학들의 수시 경

쟁률이 대체로 상승했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 모집 인

원이 증가하면서 수시 모집 인원이 줄었고, 교과 전형

은 증가한 반면 종합 전형은 감소하면서 졸업생들의 

지원도 늘었다. 특히 약대의 신입생 선발이 졸업생 지

원을 더 견인했을 것이다. 주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 

학교장 추천 전형(지역 균형 전형)이 신설돼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이 크게 늘었다는 점도 경쟁률 상승으

로 이어졌다. 

오창욱 교사(광주 대동고)  정시 모집 인원이 늘면서 

논술 경쟁률이 상승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정시까

지 고려하는 수험생들은 수시에서 상대적으로 부담

이 적고 수능 최저 기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해 논술 전형에 응시하는 경향이 강하

다. 다만 연세대는 논술고사를 수능 이전에 시행하면

서 경쟁률이 낮아졌다. 올해부터 추천서가 폐지되고,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는 대학이 늘면서 종합 전형 경

쟁률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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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수도권 대학에서 교과 

전형의 최종 합격선이 종합 전

형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만기 교사 (경기 판곡고)

수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최

저 기준이 적용되는 교과 전형 

쏠림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있

을 것으로 본다.

안성환 교사 (서울 대진고)

REVIEW  2

수시 지원의 기준점 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Q
 선택형 수능 도입에 따라 

 올 수시 지원의 최대 관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였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 기준에 따른 수시 지원 

 경향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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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학생들의 지원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선택형 수

능 도입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인문 계열 지원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에 

정시까지 가면 점수에서도 불리하고, <미적분> 선택

자들의 교차지원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이 만연해 수시에서 ‘묻지 마’ 지원 경향이 매우 강하

게 나타났다. <미적분>을 선택한 자연 계열 지원 학생

들 역시 현재 자신의 수능 성적이 높다고 인식하기 때

문에 수시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정시에서 버금가는 대

학과 학과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강했다. 

허준일 교사(대구 경신고)  최저 기준의 영향력은 고려

대 자연 계열 경쟁률 상승을 놓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 수능 체제 변화로 최저 기준 충족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한 곳이기 때문이다. 고려대 인

문 계열 역시 교과보다 수능 성적에 강점이 있다고 생

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의 경우 높은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들이 많아 교과 합격선이 하

락할 것을 가정하고, 교과 성적 3등급대 학생들까지

도 상당수 지원한 편이었다. 

진수환 교사  최저 기준 충족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연 

계열 희망 학생들의 상향 지원 경향이 뚜렷했다는 점

정제원 교사  올해 교과 전형의 특징은 학교 추천 형태

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고려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의 경우 고교 상황에 따라 달랐겠지만, 높은 최저 기준 

때문에 대체로 추천 인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더 많

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이들 대학의 경쟁률은 

예상을 넘는 수준이었다. 결국 수능 성적이 우수한 고

교에서 최저 기준 통과 후 충원 합격까지 기대하며 교

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추천한 것으로 추측된다. 

올해 교과 전형에서는 전년도 입시 결과 하락과 최저 

기준 통과자가 크게 감소할 거라는 기대로 앞서 말했

듯 ‘묻지 마 지원’이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지원 인원

이 늘면서 최초 합격선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교과 전

형의 특성상 최저 기준 미충족자와 중복 합격자들의 

이탈로 인해 충원 합격이 몇 번 돌면 예년 수준으로 수

렴돼 합격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REVIEW  3
최저 기준 충족 

기대감이 끌어올린 
학생부 교과 전형 경쟁률 

Q
 기존에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았던 대학들을  포함해 

 수도권 대학의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이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예년과 

 다른 지원 경향이 나타났나? 

 또 경쟁률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학이 있다면? 

약대 학부 선발 인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서울대 공대부터 

연쇄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창욱 교사 (광주 대동고)

최저 기준 충족에 대한 기대감

으로 자연 계열 희망 학생들의 

상향 지원 경향이 뚜렷했다. 

진수환 교사 (강원 강릉명륜고)

에 동의한다. 지역 인재 전형 등을 포함해 최저 기준

을 충족한다는 전략으로 의대, 치대, 한의대, 약학과

에 지원하는 경향이 지난해보다 확연했다. 강원 지역

의 경우 강원대의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

한 학생들이 강원대를 안정 지원으로 걸고, 교과 전형

이 신설되거나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

로 모집하는 대학에 대거 지원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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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난 모의고사에서 최저 기준 통과율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결과,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 있고, 문·이

과 통합에 따라 인문 계열 지원 학생들은 예년에 비해 

교과 성적이 낮게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만기 교사  연세대 추천형 전형의 경쟁률이 낮게 형

성된 점이 특징적이다. 최저 기준이 없으니 부담 없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오히려 교과 합격선에 대

한 압박으로 작용한 듯하다. 제시문 면접에 대한 부담

과 함께 수시 원서 접수 이전에 추천 인원을 마감한 점

도 한몫했을 것이다. 경쟁률이 예상 외로 굉장히 낮게 

형성돼 1단계 5배수를 선발함에도 5:1 미만의 경쟁률

을 보인 학과가 속출했다. 

최저 기준에 따라 대학마다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점

도 눈에 띈다. 중앙대는 최저 기준이 높게 형성된 점이 

오히려 경쟁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반면 건

국대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데다 2개 합 5등급이라

는 적절한 최저 기준과 2등급 중후반대까지도 합격선

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높은 경쟁률로 이어졌을 것

이다. 

동국대는 최저 기준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대

안과도 같았다. 교과 성적 외에 서류 평가를 실시하는

데도 경쟁률이 높게 형성됐다. 지난해 최저 기준이 없

던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과 건국대 KU학교추천 전

형에 지원하던 그룹이 올해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이었다. 

최저 기준을 걸지 않은 명지대 2개 교과 전형의 경쟁

률이 높지 않았던 것은 지난해 합격선이 높게 잡힌 영

향 때문으로 보인다. 인하대는 학교당 7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지원 인원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학교당 8

명으로 제한한 단국대와 비교해보면 경기남부권으로 

지원 폭이 넓은 단국대와 달리 인하대는 건국대와 경

희대 선에서 교과 전형이 신설되며 지원 인원이 줄어

든 여파도 있었을 것이다. 

허준일 교사  기존에는 수시 원서 6장 중 1~2장을 교

과 전형으로 안정 지원하는 성격이 짙었다면, 올해부

터는 최저 기준 충족률에 따른 미달이나 충원 합격의 

가능성을 노리고 상향 지원하는 쪽으로 상황이 달라졌

다. 대체로 최저 기준을 적용한 대학들이 선전한 것으

로 보인다. 최저 기준 충족에 자신 있는 경우 상대적으

로 교과 성적이 저조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 실제 중앙대 지역 균형 전형에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교과 성적 3등급대

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있었다. 연세대 추천형과 이화

여대 고교 추천 전형의 경쟁률이 낮았던 것은 최저 기

준을 적용하지 않은 데 따른 높은 합격선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교과 전형에서는 전년 입시 결

과 하락과 최저 기준 통과자가 

크게 감소할 거라는 기대로 ‘묻

지 마 지원’이 강하게 나타났다. 

정제원 교사 (서울 숭의여고)

REVIEW  4

높은 경쟁률 기록한 약대, 
자연계 수시 판도에 변화 

Q
 약대가 학부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며  

 수시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약대를  포함해 

 의학 계열의 쏠림 현상이 

 예상보다 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자연계 최상위권 수시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김형길 교사(부산 예문여고)   960명을 선발한 약대에 

4만2천 명이 넘게 지원하며 평균 경쟁률 44 .14:1을 

기록했다. 성균관대 논술 전형의 경우 5명 모집에 3천

332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무려 666.4:1이었다. 화학

과 생명과학을 주로 이수한 학생들이 대거 약대로 지

원했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약대 수능 최

저 기준이 높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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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5
모집 인원 줄고, 

자기소개서 폐지 대학 증가한 
학생부 종합 전형

Q
 교과 전형과 정시 모집 확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이 

 전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대학이 

 늘었다. 그에 따른 종합 전형 

 지원 패턴에 변화가 보였나? 

화학, 생명과학 계열로 모두 지

원하던 학생들이 이들 계열 절

반, 약대 절반 정도의 구성으로 

지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준일 교사 (대구 경신고)

으로 화학, 생명과학 관련 학과의 선호도가 낮아지고, 

수도권 주요 대학의 자연, 이공 계열 학과 합격선이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수시에서 예년보다 소신 지

원하는 자연 계열 학생들이 많았다. 

정제원 교사  올해 약대 지원자들의 특징을 보면 수시

에서 의대+약대 조합으로 지원하기보다 약대+공대 

조합이나 약대만 고집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최

상위권 대학의 공대와 자연대 합격자 중 상위권 그룹

은 약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공대나 자연대 

합격선에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수환 교사  강원 지역의 경우 약대의 수능 최저 기

준이 의예과 등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의예과나 서

울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자연 계열 학생들은 지역 

대학의 약대나 타 지역 약대를 수시 원서 6장 안에 포

함하는 경향이 강했다. 졸업생 중 상위권 학생들의 경

우도 약대에 지원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강원 지역 상

위권 여학생들은 예전에는 의대나 상위권 대학 지원 

패턴 안에 안정 지원으로 교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

았으나, 올해는 약대로 대체하는 분위기였다. 

허준일 교사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본

다. 대구 지역의 경우 의학 계열 쏠림이 워낙 강해 의

대가 목표인 학생이 약대까지 원서를 쓰는 경우는 많

지 않았다. 그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을 염

두에 두고 화학, 생명과학 계열로 수시 원서 6장을 모

두 지원하던 학생들이 이들 계열 절반, 약대 절반 정

도의 구성으로 원서를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창욱 교사  약대는 중앙대를 제외하면 의대, 치대, 

한의대에 비해 수능 최저 기준이 낮게 설정돼 상대적

으로 높은 교과 성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학

교에서도 약대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다수 있었

고, 여학생의 경우 치대보다 약대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약대 학부 선발 인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서울대 공대부터 연쇄적 영향을 받을 가

능성이 높다. 치대, 한의대, 수의대 합격선 역시 다소 

낮아질 수 있다. 

조만기 교사  자기소개서 작성을 부담스러워하는 학

생들이 상당하다. 원서 접수 마감일 하루 전에 종합 

전형의 경쟁률이 낮게 형성된 수도권 대학에 지원을 

권했지만,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지 못하겠다며 지원

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다. 반면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에서 더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경향은 그대로 유

지됐다. 1단계 통과자를 3~4배수 선발하는 면접형이 

서류형보다 합격선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김형길 교사  종합 전형은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떨어지지 않았다. 중상위권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이다. 올해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대학이 늘면서 수시 원서 6장

을 모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 부담스러운 학생들

은 이들 대학의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한국외대의 종합 전형 지원자가 

늘어난 데는 그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반면 역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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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6
교과 전형 최종 합격선 

종합 전형보다 낮을 수도, 
정시 합격선에도 영향

Q
 이 같은 지원 패턴이 

 수시 합격선에 어떻게 나타날까? 

 정시 모집이 확대된 상황에서 

 수능 최저 기준까지 강화됐기에 

 올 수시 지원 결과는 정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전망하나? 

조만기 교사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은 감소했지만, 지

원 인원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상승한 곳도 있기에 합

격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교과 전형 

확대로 종합 전형 중복 지원 횟수가 줄어들어 충원 합

격도 예년에 비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교과 

전형의 결과는 면밀히 봐야 할 것이다. 최초 합격선과 

평균 등급은 교과 전형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최

종 합격선은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 낮게 형성되

는 학과들이 서울권 대학에서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본다. 

올해 지원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교과 전형은 정시 

모집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 기준을 통과

한 학생들이 충원 합격 통보를 많이 받게 될 텐데, 평

균 2등급 중후반대에서 3등급 중후반대 학생들이 예

년에 비해 수시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전년에 비

해 대폭 늘어난 정시 인원까지 고려하면 배치 점수는 

있는데, 막상 정시에서 지원할 학생들이 별로 없는 성

적대의 대학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시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김형길 교사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문 계열 지

원 학생들이 정시 모집에 많이 남게 되면, <언어와 매

체> <미적분>을 선택한 자연 계열 희망 학생들이 인문 

계열 모집 단위로 대거 교차지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늘었지만, 배치 

참고표를 작성하기 매우 어려운 정시가 예상된다. 

정제원 교사  인문 계열 지원 학생들이 올해 수시에서 

교과 전형에 과도하게 지원한 편이다. 수능이 높게 나

온 학생들도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줄어 인문 계열 모집 단위의 정시 합격선

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자연 계열은 양상이 다를 

것이다. 수시에 불합격한 학생들 중에서도 고득점자

가 남을 것이기에 수시와 정시 모두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약대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더라

도 공대와 자연대 합격선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가능

성도 있다. 다만 자연 계열 안에서 익숙했던 대학 서

열은 약대로 인해 깨질 것으로 본다. 

진수환 교사  늘 수시 결과는 예상을 깨는 경우가 많아 

예측이 쉽지는 않다. 다만 올해 신설된 추천 전형의 영

향으로 충원 합격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

다. 충원 기간도 이틀 늘었고, 지난해 정시 모집과 추

가 모집에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은 대학들이 

올 수시에서 대부분의 학생을 모집하려고 할 것이기

에 충원 합격 비율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

능 난도가 어떻게 출제될지 지켜봐야 하지만, 최저 기

준을 충족한 학생들이 수시에서 상당수 합격해 빠져나

가면 정시에서 대학별 합격선이 의외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개서를 폐지한 서강대는 지원자가 증가하지 않았

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여전히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

형을 선호하고, 준비도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를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있는 전형에 지원하

려는 경향이 있다. 

최저 기준을 미충족한 인문 계

열 학생들이 정시 모집에 많이 

남게 되면, 자연 계열의 대거 

교차지원이 발생할 수 있다

김형길 교사 (부산 예문여고)


